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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은 연구기반 스핀오프(research-based spin-offs)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핀오프와

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

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2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와 14개 공공연구기관 200명의 유효 응답자로부터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와 설립 건수 모두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

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자의 개별 특성 측면에서는 연구자의 기술이전 여부 및 기술이전 건수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출액, 고용창출, 연구개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기업가정신

의 확산과 강화를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연구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실제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핵심주제어: 연구소기업, 창업의지, 기업가정신, 기술이전

Ⅰ. 서론

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 강조되면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연구기관, 정부, 개인,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

신의 확장과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 연

구개발 활동을 통해 우수한 인력 및 새로운 기술, 지식을 공

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업

가정신의 실천을 통해 지역 및 사회발전에 보다 주요한 역할

을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

가에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 공

급할 뿐 만 아니라 보유한 기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과 사업기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동시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이전, 특허, 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

단지, 기술교육 및 자문, 창업교육 등 여러 형태의 기업가적 

활동이 있지만(Bae and Cha, 2009),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관 또는 개인(연구자) 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을 확산, 강화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Innopolis start-ups)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

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 속성에서 벗

어나 비교적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 제도의 도

입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가정신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에 도입된 연구소기업 제도

는 정부의 지원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2013년 7월 기준으로 

12개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회사인 에트리 홀딩

스(ETRI holdings Inc.)를 별도의 기관으로 보았을 때는 13개 

기관)에서 41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었으며, 35개 연구소기

업이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

산 및 강화에 연구소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2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와 14개 공공연구

기관 200명의 유효 응답자로부터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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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은 설립요건으로써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되어

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의 방법을 통

해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

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소기업은 Clarysse et al.(2005), 
Klofsten and Jones-Evans(2000) 등이 정의한 것과 같이 공공연

구기관의 연구자나 직원이 해당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창업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및 연구 성과를 

라이센싱 등을 통해 이전받아 설립된 창업기업인 연구기반 

스핀오프(research-based spin-offs)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핀오프와는 구별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경

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살

펴보는 것은 연구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의 장점이 실제 연구소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

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연구자의 창업

의지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Ⅳ장에서

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에 연구

소기업 설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Ⅴ장에서는 연구결과로부터 얻어진 시

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선행연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

식 및 행동양식을 의미한다(Stevenson, 1983). 즉, 새로운 기회

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Schumpeter는 창업가들이 혁신을 통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

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를 창출하게 된다고 역

설하였다.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

한다는 연구(Caree et al., 2007)가 이어지면서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도 기업가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Rothaermel et 
al.(2007)은 대학 기업가정신(University entrepreneurship)은 대학

이 관여하는 특허, 라이센싱, 창업, 기술이전, 지역경제 발전 

활동과 같은 기업가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OECD(2012)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제, 시장조건, 금융환경, 지식인프라, 능력개발, 문화의 6가
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개인(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수준에

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

져왔다. 창업의지는 기관 또는 개인 수준에서 매력적인 사업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창업 의지는 개인의 태도

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Yoon, 
2004)
개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안정지향성

(Kolvereid, 1996), 자기유능성(Kreuger and Brazeal, 1994)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많지만 개인 특성 

뿐 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im(2012)은 공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마인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 창업한 친

구를 부러워하는 성향 등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모두가 복합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Cooper and Dunkelberg(1987), Crant(1996) 등은 부

모의 창업 경험과 같은 성공적 역할모델의 존재가 창업의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Gnyawali and 
Fogel(1994) 등은 창업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부정책 등

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

는 기술이전 경험과 관련해서 O'Shea et al. (2005)은 AUTM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과거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경험이 새

로운 기업 창업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연구경력과 관련해서는 Shane and Khurana(2003)은 MIT 대학

의 특허가 창업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경력이 새로운 기업 창업을 통한 사업화 활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전의 창업 경험 뿐 만 아니라 특

허 건수로 대리되는 연구 경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

다. Allen et al.(2007)도 직접적인 창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학 교수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기

업가적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Shane and Khurana(2003)은 기술 분야 자체 뿐 만 아니라 기

술 분야의 특성 중 하나로 기술 분야의 역사(age of technical 
field)를 제시하고, 기술 분야의 역사가 그 기술 분야의 발명

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이 창업될 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

았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자가 속한 환경요인으

로써 연구기관의 특성이 연구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

반으로 창업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실제로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개인(연구자) 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이 

확산되고 강화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Lockett et al.(2003)가 영국 대학의 신생기업 창업 현

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생기업들이 탄생하는 대학들은 

투명하고, 잘 정의된 교내 벤처전략을 가지고 있고, 기업가정

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covitz and 
Feldman(2004)은 개별 연구자들이 발명신고 과정을 거쳐 기술

이전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연구자가 속한 부서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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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료 연구자들의 기술이전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

하였다. 이를 창업활동에 적용한다면 연구자의 특성 차이를 

통제하였을 때 연구기관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면 이는 개별 연구자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

고, 기관 또는 개인(연구자) 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Manning et al.(1989), Yoon(2004)은 창업의 사례 또는 

역할모델이 되거나 창업과 관련된 기회와 정보, 자원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기관이 창업을 지원

하는 제도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창업 사례가 많은 경우 개별 연구자의 창업의지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창업지

원 프로그램도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때, Yu and Yang(2008)은 경로모형을 통해 창업 지원 프로그

램 참가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제

도 중 하나로 고려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수익 배분 비

율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

구가 많지만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Di Gregorio and Shane(2003)는 대학으로부터의 기업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에게 분배하는 기술

료 수익이 낮을수록 기술을 이전하기 보다는 기술을 활용하

여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Markman 
et al.(2005)도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더 많은 기술료 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창업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Markman et al.(2004)도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수입 배분 비율과 기업가적 활동 간에는 음의 

관계 또는 관계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Locket and 
Wright(2005)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수입 비율과 기업 창업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Ⅲ.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소

기업의 특징

3.1 연구개발특구(Innopolis)와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설립할 수 

있다. 첫째, 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소기

업 주식(지분 포함)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지역 내에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목적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일정 비

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

발특구 내에 설립하도록 한 것은 연구소기업이라는 제도 자

체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은 연구소기업이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핀오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대구, 광주, 부산의 

4개 지역이지만 대구연구개발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는 

2011년, 부산연구개발특구는 2012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41
개 연구소기업 중 35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로 조성된 이후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의 중심 축 역할을 

해왔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제공하는 통계현황에 따르면 대

덕연구개발 특구에는 30개의 정부출연기관, 14개의 국공립기

관, 5개의 교육기관, 1401개의 기업이 있으며 27,423명의 연

구기술직 인력(2012년 기준)이 활동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92,118개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46,661개의 특허가 등

록되었다.
이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벤처 붐과 침체 과정을 거

치면서 지역의 벤처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

다. 전국 벤처기업 수에서 대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011년 기준)에 불과하며, 대덕특구에서 기술사업화 활

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도 

연구자 창업(스핀오프)이 200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Hwang et al., 2013).
연구개발특구에 한정해서 공공연구기관이 주식(지분 포함)

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구소기업이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

문이다. 즉, 연구기관이 보유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의 벤처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 등을 통해 기존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덴마크나 프랑스의 사례1)도 그 

목적은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창업 촉진을 통해 기술-창
업-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2 지분보유와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소유하여야 하는 최소 

지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도 있지만 지분 보유 의무는 연구소기업이 일반적인 연구기

반 스핀오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소기업의 경영

활동 즉, 기술사업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기술 개

발 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적 지식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

1) 프랑스에서는 1982년 제정된 ‘The Research Orientation and Planning Law’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업 설립 및 경영 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덴마크는 
동일한 목적으로 2004년에 ‘Act on Technology Transfer, etc.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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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기술을 제

품화하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 사이에

는 큰 차이가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

을 수 밖에 없다.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기업

을 설립, 운영 시에 발생하는 많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공

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기존 기업과의 합작투

자와 같은 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연구소기업 중 57.6%는 기존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

태로 설립되거나 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통해 기존 기업이 

연구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지분관계를 통해 맺어진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은 일반적인 기술공급자(licensor)와 기술

도입자(licensee)의 관계일 때 보다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게 된다(Bray and Lee, 2000). 결국 연구소기업의 설립

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개발 

능력,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과 보완자산 간의 결합

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기술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의 지식과 경험 부족, 외부 투자 부족 등으로 연구

자가 직접 창업한 기업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 때문

에 새롭게 설립되는 연구자 창업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

었기 때문에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

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2008년에 대학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 기술지주회사

도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회사 지분의 최소 20% 이상

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기술을 투자하여야 한다. 2012년 기준

으로 연구소기업과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추이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연구소기업은 연 평균 31.4%씩 증가하였

으며,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연 평균 48.3%씩 증가

하였다. 

Ⅳ. 연구소기업 설립의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소기업은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

핀오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이 

직접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 연구개

발 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 보완자산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

구소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

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매출액과 직원 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연구소기업의 2012년도 매출액 합계는 약 1101억 원을 넘었

으며, 고용인원은 52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에 연구

소기업 설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운
영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2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14개 기관의 390명의 연구자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2). 조사 대상 연구자 총 20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51.3%이었다. 응답자 중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실

적이 있는 연구자의 비율은 71.5%였다. 
 390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의 핵심 문항은 

연구자들이 연구자 창업(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을 양도받아 직접 기술벤처 창업)을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써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연구

자 창업을 하는 경우 연구자가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

지도 설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개별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최근 3년간의 기술이전 건수, 연구경력,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인터뷰

는 연구소기업의 매출액, 고용인원, 연구개발 투자, 특허출원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 뿐 만 아니라 연구소기업 설립 시 기

대했던 효과가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와 연구소기업 운영의 

장애요인 등이 조사 문항에 포함되었다.  
 먼저 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고용 창출 성과를 살

펴보면, 인터뷰를 진행한 22개 연구소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는 17.1명(2012년 11월 이후 설립된 5개 연구소기업은 제외

함)으로 창업 후 영업기간별 평균 고용 인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창업기업의 고용인원보다 연구소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인력 대비 연구개발

(R&D) 인력의 비율이 38.3%, 평균적인 연구개발 집중도(R&D 
intensity)가 80.6%로 매우 높았다. 평균 연구개발비는 4.7억 

원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5.3억 원 보다

는 약간 적었지만 연구개발 집중도는 중소기업 평균 3.36%보

다 훨씬 높았다. 
 Kim and Lee(2010)의 연구와 같이 연구개발 집약도가 고기

술, 중·저기술산업 모두에서 부도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역할을 한다는 점, Lee and Lee(2009), 
STEPI(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개발 인력 집중도(비중)
가 폐업위험을 낮추는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구소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에 유리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소기업의 5년 생존

율은 89%, 7년 생존율은 85%로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생존율 보다 높고, 첨단∙고기술 업종 창업기업의 생

존율과 유사하다. 
사업화 단계별로 구분하면 24개 연구소기업 중 66.7%가 시

장 진입 준비 또는 시장 진입 단계에 있으며, 특히 시장 진

입 단계에 있는 연구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13.7억, 평균 

2) 22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14개 공공연구기관의 390명의 연구자에 대한 조사는 2012년 9월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되었으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및 성장촉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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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은 20.4억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7.9%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유형별로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

하는 형태인 합작투자형이 신규창업형(연구기관과 개발자 등 

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

립하는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판매망 및 영

업조직을 가진 공동출자 기업 또는 협력기업이 참여한 연구

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설립 이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10
억 원 이상의 매출을 얻고 있다. 이는 연구소기업의 가장 큰 

장점인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 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 보완자산 간의 결합이 실제

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적 활동이 있지만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

인(연구자)의 창업의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표 1>은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에 연구소기업 설립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자들이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자 창

업을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자의 비율

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그렇지 않은 연구기관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기관이 

설립한 연구소기업 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였을 때 더욱 명확

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자 창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

(Wgt. Mean)

연구소기업 
보유

0.477 0.501

3.527*

0.634 

연구소기업 
미보유

0.186 0.393 0.186

*p<0.01


  



 
  



   

*은 응답자 수, 는 연구소기업 수, 는 번째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의미함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자의 창업의지

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연구자의 특성과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특성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는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특성으로는 연구경력,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 여부, 연구자의 연구 분야를 사용하였고, 연구자

가 속한 연구기관을 특성을 대리하는 변수는 연구소기업 설

립 건수 및 설립여부,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 기술사

업화 교육 횟수, 기관의 기술사업화 계획 및 전략을 설정하

였다.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 여부를 측정하는데 있어 3년간

을 기준으로 한 것은 논문 성과 등과 달리 기술이전 성과는 

연도별로 일정한 성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특정 연도보다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한, O'Shea et al.(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과거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경험이 기업 창업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3년 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로짓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자의 창업의지는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자 

창업을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로 0 또는 1
의 값을 갖는다. 연구자의 창업의지는 개별 연구자에게 연구

자 창업을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써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를 설문조사한 결과로부터 도출하였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는 연구경력(Career),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여부(T2) 
및 기술이전 건수(T2_num)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주요 연구분야(TEC1~TEC4)를 화학·생명공학,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경

력(Career),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건수(T2_num)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각각 1(3년 미만)에서 6(15년 이상), 1(0건)에서 7(30
건 이상)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대리하

는 변수로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Startup) 및 연구소기업 설립 

건수(Startup_num),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발생 시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Share),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

사업화 관련 교육 횟수(Edu),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의 계획 

및 전략(Strategy)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관의 계획 및 전

략(Strategy)은 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사업화의 비전과 목표

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 특성에 맞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추진 여부, 기술사업화 사후관리 시스

템 구축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였

다. <표 3>에는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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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구자의 창업의지 
(종속변수)

0.415 0.493 0 1

연구경력
(Career)

5.435 1.005 1 6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건수

(T2_num)

1.95 0.900 1 7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여부(T2)

0.715 0.452 0 1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Startup)

0.785 0.411 0 1

연구소기업 설립 
건수(Startup_num)

4.185 6.848 0 20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Share)

54.975 7.062 50 75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횟수(Edu)

5.84 3.170 2 19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의 계획 및 전략 

(Strategy)

4.185 1.276 0 5

Career T2_num T2 Startup Startup_num Share Edu Strategy

Career 1

T2_num 0.173 1

T2 0.262 0.667 1

Startup -0.046 0.138 0.132 1

Startup_num 0.117 0.106 0.208 0.320 1

Share 0.153 -0.059 0.037 -0.353 -0.027 1

Edu -0.121 -0.161 -0.228 -0.165 -0.642 -0.002 1

Strategy 0.152 0.217 0.300 0.358 0.697 -0.267 -0.679 1

<표 2>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

로짓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연구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Startup)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건수

(Startup_num)를 모형에 따라 각각 사용하였는데, 두 변수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활동

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자의 창업의지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

가정신의 확장과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개별 연구자들이 기술이전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연구자

가 속한 부서의 책임자와 동료 연구자들의 기술이전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Bercovitz and Feldman(2004)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의 창업활동이 기관에 속한 개별 연구자

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매출액, 고용창출, 연구개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

과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를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개별 특성 측면에서는 O'Shea et al. 

(200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기술이전 여부(T2) 
및 기술이전 건수(T2_num)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활동은 연구기관에

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기업가적 활동의 하나이며, 기술이

전 성과가 큰 연구자일수록 연구개발 성과물의 직접 사업화 

의지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연구 경력과 기술사업화 교육 횟수 등의 기관 특성 

요인은 연구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발명자에 대한 기술이전 수익 배분비율도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Di Gregorio and Shane, 2003;  Locket and Wright, 2005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얻고 있다. <표 4>의 결과에서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이 모델에 따라 안정적인 계수 

값을 보이지만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은 다른 변수에 비해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이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

관과 대학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표 2>의 기초 통계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이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

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주요 연구 분야별로는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화학·생명공학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들의 경우 연구자 창업을 통한 직접적인 기술

사업화를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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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창업의지 (1) (2) (3) (4)

연구자 특성

연구경력(Career)
0.110
(0.63) 

0.125
(0.70) 

0.100
(0.56) 

0.117
(0.65)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건수 

(T2_num) 

0.418**
(2.17) 

0.456**
(2.26) 

 

최근 3년 간 
기술이전 여부(T2) 

 
0.739*
(1.89)

0.775*
(1.91) 

연구기관 특성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
(Startup)

2.789***
(2.86) 

2.653***
(2.86) 

연구소기업 
설립 건수 

(Startup_num)

0.085*
(1.73) 

 
0.085*
(1.71) 

 

발명자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Share)

0.044
(1.26)

0.041
(1.12)

0.044
(1.24)

0.042
(1.13)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횟수(Edu)

0.048
(0.64)

0.171
(1.40)

0.036
(0.50)

0.151
(1.33)

기관의 계획 및 
전략(Strategy) 

0.248
(1.11)

-0.011
(-0.04)

0.235
(1.04)

-0.017
(-0.07)

연구분야

화학·생명공학
-0.664
(-0.97)

-1.560**
(-2.03)

-0.920
(-1.37)

-1.783**
(-2.36)

기계
0.276
(0.45)

-0.264
(-0.40)

0.099
(0.16)

-0.396
(-0.60)

전기전자
-0.321
(-0.34)

0.005
(0.01)

-0.547
(-0.58)

-0.176
(-0.22)

정보통신
-0.489
(-0.46)

0.277
(0.36)

-0.628
(-0.58)

0.189
(0.25)

에너지
-1.221*
(-1.74)

-1.382*
(-1.80)

-1.363**
(-1.97)

-1.502**
(-2.01)

LR Chi2 (p-value)
32.47
(.000)

42.09
(.000)

31.12
(0.001)

40.22
(0.000)

총 표본수 200 200 200 200　

<표 4> 로짓분석 결과

주1: 괄호 안은 Z-value

주2: *p< 0.1, **p<0.05, ***p<0.01

Ⅴ. 결론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증가하기 시

작한 교수, 연구원 창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04년에는 

전체 벤처기업의 39.5%가 교수 및 연구원 창업일 정도로 활

성화되었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정점으로 교수, 연구원의 창

업활동이 위축되어 2011년에는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교수 

및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의 비중이 8.55%까지 감소하였다

(STEPI, 2012).
우수한 기술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의 지식과 경험 

부족, 외부 투자 부족 등으로 연구자가 직접 창업한 기업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 때문에 새롭게 설립되는 연구자 

창업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구소기업은 공공연

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분야의 전문

성, 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 보완자

산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연구소기업의 

장점은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 및 강화에 연구소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

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매출액, 고용창

출, 연구개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강화를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긍정적인 효과

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에 도입되어 현재 42개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연구소기업의 업력이 짧기 때문에 현 시점에

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그

러나 심층 인터뷰 결과와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

의 확장과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연구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실제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

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는 향

후 연구소기업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

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 연구소기업의 설립 형태에서 기존기업과의 합

작투자나 기존기업 출자형태보다는 신규창업 형태의 연구소

기업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

기업과의 합작투자나 기존기업 출자형태에 비해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은 연구소기업이 가진 기술사업화 관점에서의 장

점인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의 경영자원, 보완자산

의 결합이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소기업의 설립 여부나 설립 건수 

외에 연구소기업의 설립 형태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관한 보완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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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impacts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focusing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earchers

Lee, Seong-Sang* Ki

Abstract

Innopolis start-ups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research-based spin-offs, but in the meantime, has characteristics that separate them 
from the  research-based spin-offs in terms of the pro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s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in terms of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earchers and economic achievements. A data set from 22 Innopolis start-ups and 200 researchers in 14 PRIs through door-to-door 
interviews and surveys is studied.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oundation of the Innopolis start-up has a positive and strong impact on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earchers. Seco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of researchers turns out to be 
major factor that affec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along with economic achievements characterized 
by sales, job creation and R&D investment, is a  positive effect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The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 an opportunity to test whether Innopolis start-up's strength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n be 
applied to actual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 and to examine the general direction in which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is heading. 

Keywords: Innopolis Start-u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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